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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ookmark: _GoBack]알트슐러가 S커브와 함께 진화의 8가지 거시 트렌드를 발표한 이래로(1), Zlotin, Zusman(2)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 연구자들, Mann(3)을 비롯한 구미의 연구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기술 진화의 라인들을 발표해 왔다. 2016년 알파고가 인간을 넘어선 것(4)은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이 산업계를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TRIZ가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시대는 정보 통신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으로서 기술 진화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 통신 산업계에 대한 실증적인 기술 진화 라인을 보강함으로써, 기술 진화 이론의 예측력과 활용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2. 본 론
2.1 Approach
Shpackovsky는 기술 진화의 흐름을 tree 형태로 가시화한 진화맵을 통하여, 진화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5). 삼성 전자 VIP센터에서는 진화맵 기법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7,000건에 가까운 특허를 source로서 활용하여 37개의 특허에 기반한 실증적인 진화맵을 작성하였다(6). 특허 진화맵은 전략적인 방향성을 읽고 그에 정합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방향성 있는 특허를 발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때 대표적인 IT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특허 전수 혹은 의미 있는 일부가 특허 진화맵의 source로서 활용되었다. 37가지의 특허 진화맵은 진화의 동인-evolution driver-을 제목으로 가지며, 진화 동인에 따라 진행할 때 기대되는 의미 있는 단계를 줄기-stem-로서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줄기는 또 더 작은 진화 가설들의 가지-branch-들로 나타난 1.x 디멘젼의 tree이다. 진화의 동인은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인 기능성의 증가 혹은 유해 기능의 감소 방향으로 특허 분석자들의 워크샵을 통해 가설을 설정한 후, 실제 특허의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가설을 선택하여 확립되었다.
[image: ]
Fig. 1 Structure of evolution map

이렇게 얻어진 37가지 특허 진화맵을 유사성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중복되는 패턴은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였고 이 정리된 내용들을 상위 테마화하는 메타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사성 메타 분석시에는 진화맵 하나의 진화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좌우하는 진화 동인과 그 stem의 단계만을 다루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보 통신 산업의 진화 라인들은 이후 진행하는 특허 진화맵 혹은 미래 지향적 특허 발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지 반복적으로 검증하였다.

2.2. Result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7가지 라인들은 정보의 획득과 증가 그리고 그의 활용이라는 3가지 연결된 테마로 한 단계 하위 구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제1테마는 지식 그 자체의 증가, 제2테마는 지식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제공이며, 제3테마는 지식 확보와 경험 제공을 위한 연결과 소통의 증가였다. 제1테마에는 1. 앎의 접점 확장, 2. 앎 그 자체의 증가 제2테마에는 3. 새로운 경험 차원의 확장, 4. 기기 자율성의 증가/인간의 노동 감소, 5. 더 나은 선택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었고, 제3테마에는 6. 연결의 증가, 7. 단절의 감소로 구분되었다. 
제1테마. 앎의 확대
1번 라인. 접점의 증가
제1테마인 정보와 지식의 양적/질적 증가의 첫 번째 라인인 인간과의 접점의 증가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련성이 있는 특허는 예로서 연결하였으며, 출원/등록 시점에 따른 순서가 아닌, 기술 진화의 단계를 우선하여 배열한 것이다. 기술 진화 단계는 그 시작이 좀 이르더라도 완만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시작이 좀 늦더라도 급격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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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접점 출현
· 2단계.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온라인 접점 존재
· 3단계.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온라인 접점 존재 (예. Google 특허, US8352110,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internal state of autonomous driving system)
· 4단계. 모든 공간 상에 온라인 접점 존재 (예. Google 특허, US9513642, Flexible functionality partitioning within intelligent-thermostat-controlled hvac systems)
· 5단계. 사람 위에 존재하며 사람의 사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접점 존재 (예. Google 특허, US8217856, Head-mounted display that displays~)
· 6단계. 사람 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접점 존재 (예. Google 특허, US8857981, Facilitation of contact lenses with capacitive sensors)
· 7단계. 온라인 접점은 사라지나 접점의 기능은 존재함(이상접점)
2번 라인. 인간에 대한 앎의 증가
접점의 증가와 유사하게 인간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진화의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인간에 대한 정보량과 질의 증가는 그 자체로 다양한 유익 기능을 제공할 방법을 알게 하며, 유해 기능을 제거할 방법 역시 함께 알 수 있게 하므로 이상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 이를 위한 전제는 인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점과 시스템이 존재하고, 인간 정보 수집시의 부작용을 제거할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준적인 진화 경로는 단편적/외재적/직접적인 인간 정보를 시작으로 하여 복합적/내면적/간접적인 정보로 정보의 종류가 증가하고 정보의 질이 향상되며, 모호한 정보까지도 취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 1단계. 방문하는 웹 사이트와 같은 직접적, 단편적, 외재적 사안에 대한 앎
· 2단계. 인간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나 프로그램, 앱들에 대한 앎
· 3단계. 인간이 소비하는 컨텐츠 정보에 대한 앎
· 4단계. 인간의 프로파일, 인간이 존재하는 장소, 인간의 인맥 정보에 대한 앎(예. Google 특허 US8213617, Finding nearby users without revealing own location)
· 5단계. 인간의 취향, 미래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인간이 관리하고 싶은 vital 정보에 대한 앎(예. Google 특허 US8271413, Providing digital content based on expected user behavior)
· 6단계. 인간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성향, 인간이 인지하지 못했던 vital 정보에 대한 앎
· 7단계. 내가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나에 대한 앎(잊혀질 권리)
제2테마. 연결과 소통의 증가
3번 라인 연결과 소통의 확장
정보량의 증가는 유익 기능의 증가와 유해 기능의 감소 혹은 비용의 분배 방법에 전혀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량의 증가는 접점의 증가에 수반되는 연결의 증가와 이제까지 단절되었던 것들에 대한 제거를 포함하게 된다. 
· 1단계. 시스템의 기본 구성품과 연결, 소통
· 2단계. 리모콘을 통한 시스템-사용자와의 원활한 연결과 소통
· 3단계. 컨텐츠, 정보, 다른 기기와의 연결과 소통
· 4단계. 사용 공간, 시간, 상황과의 연결과 소통
· 5단계. 만물, 사용자 생활 전반과의 연결과 소통(리모콘을 통하지 않고)
· 6단계. 전 인류, 삶과 죽음의 연결과 소통
연결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동인으로 보이며, 연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노드, 연결과 소통을 위한 인프라, 연결과 소통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나 서비스가 존재해야 비로소 연결과 소통이 의미를 가진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결을 통해서 인간이 얻는 경험의 격조가 상승하는 경향은 연결의 증가에서 주로 보이는 모습이다.
4번 라인 단절의 감소
연결의 증가와 소통의 증가를 위해서는 곳곳에 존재하는 단절, 비연결, 불통을 인지해야 한다. 단절로 인하여 가치 창출의 기회가 막혀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가는 과정이 곧 기술의 진화이며, 단절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는 시각이 필수적이다. 표준 진화 경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모든 진화 라인과 마찬가지로, 실제 진화는 표준 진화 경로와 다를 수 있기에 유연하게 해석하는 자세가 늘 필요하다.
· 1단계. 시스템 기본 기능 제공시의 단절
· 2단계. 시스템-사용자의 직접적 상호 작용의 단절
· 3단계. 컨텐츠, 정보, 다른 기기와의 단절(예. US8509858, Source dependent wireless earpiece equalizing)
· 4단계. 사용 공간, 시간, 상황과의 단절(예. US9195432, Pre-cashing of audio content)
· 5단계. 만물, 사용자의 생활 전반과의 단절(에 US2014/0273828, Communicating via a body-area network)
· 6단계. 전인류, 삶과 죽음의 단절
제3테마. 새로운 경험의 제공
5번 라인 더 나은 선택의 기회 제공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져 의사 결정에 애로를 보이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추천'을 제공하고 그를 통하여 최선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보인다.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만혹, 인간의 욕구 정보를 수집하고 결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및 선택 결과를 통해 business 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해가는 경향이 함께 관찰되고 있다. 표준 진화 경로는 단편적/외재적인 선택 정보에서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복합하여 선택의 기회를 정교하게 디자인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 1단계. 내가 지금 한 선택 되풀이하여 추천
· 2단계. 내가 그 동안 했던 선택 전체를 참조하여 추천
· 3단계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기반하여 추천(예. Amazon 특허, US6266649, Collaborative recommendations using item-to-item similarity mappings)
· 4단계. 나를 이해하는 나를 위한 추천
· 5단계. 친구, 가족, 연인을 위한 선물 추천
· 6단계. 추천할 만한 것이 없다면 추천할 만한 것을 기획하고 생산하여 추천
6번 라인 인간 경험의 차원 증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간 경험의 차원을 격상시킴으로써 새로운 고객층을 창출하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진지한 탐구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며, 표준 진화 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인간이 얻는 경험의 차원이 보다 상위로 옮겨가며, 기본 기능 경험 이후 대체로 다음의 단계를 따라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 1단계. 단순 경험-기본 기능 및 기본 기능의 미세화
· 2단계. 기본 기능 외 부가 경험
· 3단계. 컨텐츠와 연결된 사용 경험
· 4단계. 나와 기기, 나와 타인의 소통과 공유의 경험
· 5단계. 내 삶의 질이 격상되는 경험
· 6단계. 나의 외면 뿐 아니라 내면도 충만해지는 경험
7번 라인. 자율화 경험의 확대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 인간에게 늘 부족한 것은 시간과 주의력이며 이 시간과 주의력을 낭비 시키지 않기 위해 굳이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 기기의 자율 기능이 부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간에게 필요하나 반드시 인간이 개입할 필요나 가치가 없는 경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정보 수집, 분석, 판단, 행동,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된 지능화된 시스템과 센서, 액추에이터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준 진화 경로는 기본 기능의 자율적인 수행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다른 기능들이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 경험의 진화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에 기기가 자동화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된 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에서 그러한 기기를 활용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의 발전 방향이다.
· 1단계. 기본 기능 자율화
· 2단계. 필수 부가 기능 자율화
· 3단계. 기기 관리 기능 자율화
· 4단계. 기본 기능 전/후의 기능 수행 자율화
· 5단계. 기능 수행 공간/시간/상황 전반에 대한 자율적 활동
· 6단계. 기본 기능의 상위의 기능 수행 자율화
2.3. Discussion
이상성의 증가는 모든 기술 진화를 설명하는 동인이다. 이상성은 유해한 기능과 비용 대비하여 유익한 기능의 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지표로서 알트슐러가 제시한 기술 트렌드에서 전체 기술 진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지표이다(1). 진화의 기본 방향은 이상성의 증가 방향이다. 따라서 유익한 기능의 증가와 유해한 기능의 감소 그리고 비용의 감소, 종국에 가서는 시스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방향이 바로 진화의 바른 방향이다.
그렇다면, 현대 '정보화' 사회라고 말할 때의 '정보'란 이상성의 증가 방향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기여할까? 유익한 기능일지라도 '계속', '어디에나', '어떤 조건에서도' 제공한다면 유해한 기능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 유익한 기능을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조건에 따라, 혹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다름아닌 언제가 그 때인지, 어느 장소가 그 장소인지, 어떤 조건이나 필요가 그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선행된다. 즉, 정보의 증가란 이상성의 분자값인 유익 기능을 증가시키면서, 분모값인 유해 기능을 감소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모순을 제거하는 데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를 얻고자 하면 정보와의 접점이 필수불가결하고, 이 접점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가능하며, 자율 경험 역시 제공될 수 있다. 정보량의 증가가 가져오는 역기능은 정보를 찾는 것 혹은 정보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정보를 분석하여 선택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미 진화가 진전되어 있다. 접점은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기에 연결과 소통의 증가, 그것을 역으로 본 단절의 제거 역시 정보 통신 산업의 큰 진화의 방향성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4. Application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건의 ICT 진화 라인들은 통신과 정보, 지능이 필요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거나 기존의 특허나 기술을 평가하여 그 흐름을 살피는 데 활용되고 있다(7-8). 상위 시스템으로의 진화라는 추상적인 기술 진화 법칙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인간 경험의 진화나 자율 경험의 확장 같은 보다 구체적인 기술 진화 라인을 제시했을 경우, 특허들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시화하는 데 더 용이하였다. 송이 발표한 TEOM(10-11)은 특허들을 다차원 진화 라인 matrix로 평가하여 특허의 분포를 살피는 기법으로서, 특허가 집중된 영역 사이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은 정의상 공백 특허 좌표에 해당하기에, 직관적으로 공백 특허를 발굴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진다. 이 TEOM을 SW화한 TEOM light v1.0은 특허의 내용을 1차적으로 분석한 후, 진화 벡터 값을 입력하여 각 특허의 진화 정도를 평가한 후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가시화한다. 이때 활용하는 진화 벡터 분석 과정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 통신 기술의 진화 라인을 도입하여 특허를 평가하고 공백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3. 결 론

7가지 ICT 진화 라인들은 36000건 이상의 현대 정보 통신 기술 특허들을 분석하여 얻어진 특허 진화맵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3가지 theme - 지식과 정보의 증가, 지식을 통한 새로운 경험 제공, 소통의 증가와 단절의 감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통신 진화 라인의 근간은 '정보'의 증가 그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의 증가는 이상성 증가의 관건이 되는 '유익 기능' 그 자체이기도 하고, '유익 기능'의 증가와 '유해 기능' 감소를 위한 시간의 분리, 공간의 분리의 제어를 위한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상성의 증가와 직결된다. 7가지의 정보 통신 업계의 진화 라인은 2008년 개발한 30가지 기술 진화 라인과 함께 저자들이 2017년 새롭게 개발한 특허 진화 분석 도구인 TEOM light v1.0에 포함되어 진화의 추세를 살피고 기술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하며 실제 특허를 발상하는 데 표준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ICT 7 진화 라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특허 진화맵을 구성하는 작업은 15,000건 이상의 특허에 대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명명할 추세가 계속 관찰되고 있으며, 추후 지속 보완될 예정이다. 정보 통신 업계 특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탄생한 7가지의 새로운 라인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이니 신상품 기획을 하는 이들에게 기존의 라인들에 더하여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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